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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는 병자입니다. 엄밀히 말하자
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 지장만
없으면 병자라 여기려 들지 않습니다. 세상
어디서나 다 그런 식이지요. 활동하는 데
지장만 없으면 이를 정상이라 부르면서 병
든 상태와 구별하려 듭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정상 상태라는 그

것 또한 바로 큰 병에 걸린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시시각각으로 무너져 내리는 큰
병에 걸려있는데도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
고 건강하다느니, 정상적이라느니 하는 것
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착각이고 무지한 자만입

니까. 그 자만에 빠져 세상사에 몰두하느라
겨를이 없다 보니 자신의 큰 병은 돌아보
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병이 들어 누워있는 당신은 복이 많은 사
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처럼 아무 일 하
지 않고 오직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육체적
인 고통만을 바라보고[隨觀: 대상을 간단
없이 계속 지켜보기]있을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니까요. 덕분에 당신은
쓸데없는 일에 쏠리지도 않고 정신을 빼앗
길 일도 없습니다. 온종일 고통을 지켜보고
있을 수 있게 된 것이며 드디어는 24시간
내내 고통을 놓아보낼 수 있게 된 것입니
다. 이렇듯 모든 신경을 깊은 관찰ㆍ숙고에
쏟게만 된다면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이
저절로 스러져 갈 것입니다. 이 말뜻을 아
시겠습니까? 여기서 아픔을 느낄 틈이 없
다는 말은 사람들이 세상사에 바빠서 자신
의 병을 돌아볼 틈이 없다는 뜻과는 그 의
미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일상생활에 휩

싸여 다른 생각이 없는 비어있음은 놀이에
팔려 정신이 없는‘비어있음’이요, 그러한
‘비어있음’은 진짜 빈 마음이 아닙니다. 당

신이 여기 누워있는 이 때, 바로 당신 안에
서 진행되고 있는 그 모든 육체적 정신적
현상들이 얼마나 속절없고 고통스러우며
그러면서도 막상 거기에는 그 어떤 실체도
없다는 것을 제대로 지켜볼 수 있게만 된
다면 이는 참으로 유익한 일이 될 것입니
다. 일단 아픔을 느끼고 있는 당체가 자기
자신이라고 속단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
리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들이 나타났다 사라져가는
것을 그냥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그저 여
기에 일련의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구나’
하면서 말입니다. 그 사건들은 사건일 뿐,
그것이 당신일 수는 없습니다. 또 당신 것
일 수도 없습니다. 만일 그것들이 진짜 당
신의 것, 당신의 소유물이라면 당신 마음대
로 처분할 수 있어야 할텐데, 그 사건들에
대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
찌 그것들이 당신 것일 수 있습니까.
한번 살펴봅시다. 당신 뜻대로 손쓸 수

있는 구석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

지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어쩔 도리가 없
는 일입니다. 몸이 아픈것도 그렇지요. 몸
이 아픈데 당신이 그에 대해 할 수 있는 일
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그런데도
우리는‘내 몸, 내 몸이 아프다’고만 마음
쓰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몸에 어떤 병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병이
있다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들은 정작 마음속에 번뇌, 갈애, 집착과 같
은 큰 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혹시 심한
병에 걸려 죽게 되는 것은 아닐까하고 신
체적 병에만 신경을 쓰며 두려워하고 있습
니다. 육신의 병을 겁낸 나머지 이를 면해
보려고 몸부림쳐 보지만 병은 일어날 때가
되면 일어나며, 어떤 좋은 약도 병의 진행
을 그저 잠시 유예시킬 뿐입니다. 그렇게
힘이 넘치던 항우장사도 지금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마침내는 자신의 육신과
이별할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이런 식으
로 거듭거듭 관찰ㆍ숙고해 나가면 당신은
모든 것이 속절없고[無常], 고통스럽고

[苦], 실체가 없다는[無我] 명명백백한 사
실을 자기 속에서 확연히 볼 수 있게 될 것
입니다. 그러는 동안 당신은 한걸음 한걸음
씩 현상에 대한 미망에서 점차로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제대로 가게 놓아버릴

때, 거기에 그래도 남아있는 그 누군가가
있을까요? 아파하고 있는 것이 과연 당신
일까요? 아니면 아픔이라는 한 현상
[dhamma, 法]이 벌어지고 있는 단순한 사
건 전개일 뿐일까요? 이 점을 주의 깊게 살
펴서 아프고 있는 것이 결코‘당신’이 아니
라는 점을 반드시 알아차려야만 됩니다. 병
은 결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병이란 육
신에 일어나는 현상이자 지ㆍ수ㆍ화ㆍ풍
사대(四大)의 변화일 뿐입니다. 육체적 현
상이나 정신적 사건들은 변화하기 마련이
며[無常], 변화 속에서는 긴장될 수 밖에
없으며[苦], 변화와 긴장 속에 자아가 있을
순 없는[無我] 것이지요. 당신은 이런 무상
ㆍ고ㆍ무아를 분명히 깨닫기 위해 그것들
에 주의를 집중해야 하며, 지켜보아야 하

며, 수관(隨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지혜
가 아주 분명해지도록 하십시오. 그 지혜가
분명해지는 경지, 거기가 바로 당신이 온갖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는 곳
이 될 것입니다. 오온(五蘊)이야 저들 사저
엥 따라 일어나고, 자라고, 병들고, 스러져
가기 마련입니다. 인연이 다하면 죽어 무덤
속으로 들어가게 될 테지요.
어떤 사람들은 한창 건강하고 자기만족

에 차 있을 때 갑자기 자기가 죽는 줄도 모
르고 뜻밖의 죽음을 맞기도 합니다. 이럴
때 그들의 마음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
는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보다는, 병상에 누워 고통을 관찰하면서 미
혹에서 깨어나고 있는 쪽이 얼마나 다행스
럽습니까. 그러니 고통을 두려워할 까닭이
무엇입니까. 만약 고통이 계속되거든 그런
대로 내버려두십시오. 다만 마음까지 덩달
아 고통을 겪게 하지는 마십시오. 그저 바
라만 보십시오. 바로 지금, 이 마음이‘나’,
‘내 것’이란 생각에서 벗어나 있는가 어떤
가 그것만을.

계속 마음속을 들여다보십시오. 계속 들
여다보면 마침내 사물의 실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밖에 자신의
상태나 처지에 대해 마음 쓰지 마십시오.
병이 치유되거나 고통이 가벼워질 수도 있
을 겁니다.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평범한 일
이지요. 반면에 고통이 완화되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 또한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러
나 만약 당신의 마음이‘나’또는‘내 것’
에서 벗어났다면 이는 단순한 것으로 보이
지만 대단히 트별한 일이 됩니다. 이미 거
기에는 고통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
문입니다. 오온의 고통 따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자신을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

시오. 여기 이렇게 누워 병과 더불어 매순
간 내관명상(內觀瞑想)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병원에 있
거나 집에 있거나 그것이야 무슨 상관입니
까. 그런 것은 일체 괘념할 필요가 없습니
다. 오직 마음만 비어있게 하십시오. 모든
일에 이름을 붙이고 의미를 부여하는 일을
그만두십시오. 
‘내가 지금 어디에 있구나’하는 식으로
이름 붙이는 일 말입니다. 
존재하고 있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오온

의 가합(假合)입니다. 단지 가합일 뿐 그것
을 주관하고 있는 인물이 별도로 있는 것
이 아닙니다. ‘나’라든지‘내 것’이라 할
그 무엇이 거기에는 존재하지 않는 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비게 되면 아무것
도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에 있든 저
리로 가든 또는 그 어디로 가든 무슨 상관
입니까. 이렇게 되면 육체의 고통도 정신의
억압도 확실히 끝나게 됩니다.

마음·명상

병은나타났다사라지는사건

육신에일어나는지수화풍변화

고통을바라만보십시오隨觀

거듭관찰숙고, 깨어나게되면

모든것이속절없고無常

고통스럽고苦

실체가없음을無我

확실히볼수있게됩니다

존재하는모든것은오온의가합

고락에끄달리지않으면‘자유’

이 글은 (사)고요한 소리에서 펴낸 보리수
잎 시리즈 중 32편 <병상의 당신에게 감
로수를 드립니다>의 내용입니다.

아찬 꺼 카오-수안-루앙(Tan
Acharn Kor Khao-suan-luang)이
라는 이름으로 가르침을 주셨던 케
나나용 (Up-asika Kee Nanayon
1901~1978)은 현대 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성 법사 중의 한 사람이
었다. 이 분은 몸소 소박한 삶을 살았
고 단도직입적인 설법을 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생전에 라즈부리
(Rajburi)근처에 여성을 위한 수행센
터를 설립하기도 했다.

조향숙판화‘靜觀自得’

〈1〉미망에서 깨어나기병상의당신에게감로수를드립니다
- 병석 명상법 -

아픔은 현상일뿐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이번호부터 태국의 여성법사 아찬

꺼 카오-수안-루앙의〈병상의 당신
에게 감로수를 드립니다〉를 게재한
다. ‘병석 명상법’이라는 부제의 이
법문은 아픔과 고통을 지켜보며 수
관하는 내관명상을 통해 미혹에서
깨어나는 법을 일러준다. 본명이 케
나나용(1901~1978)으로 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성법사였던 필자는
“우리 모두 병자인데도 그걸 모르고
있다”며 그 미망에서 벗어나는 길안
내를 해준다. 〈편집자주〉

불자
정보895호┃

사찰(급)안내
●위치 : 경남진주시사봉면마성리
●대지123평
●법당, 산신각, 요사채30평
●경치좋고기도작품
●전원생활적합
●가액: 5천 5백만원

010-8829-3973

사 찰 안 내
●위치 : 전남순천근교
●부지500평
●대웅전, 극락전, 목조, 요사채
●호수가내려다보이는아름다운절
●주차용이
●가액: 5억 5천만원
●현지답사후조절가능

010-5262-5545

사 찰 안 내
●위치 : 울진군북면
●대지: 800평, 하천부지200평
●대웅전23평, 산신각4평, 요사채방2개, 부엌1
●화장실남녀1칸씩, 주차장완비
●채소밭70평, 각종과일나무및꽃나무많음
●비닐하우스2동
●산깊고물좋은곳, 기도발잘받는곳
●가액: 2억 5천만원

054)782-0659
010-4847-0659

별장식암자안내
●위치 : 충북충주시
●대지290평
●별장, 요사채45평
●법당, 조립식17평
●산자락위치, 남향
●조경최상, 교통편리
●자동문차고
●가액: 3억 5천만원
●오후1시이후연락바람

010-3693-5324

종교시설안내
●위치 : 광주오포신현리
●분당에서5분
●대지약500평, 도로지분80평포함
●건물50평 2동 (합 100평)
●용도: 종교시설, 기도원, 요양원, 

회사연수원, 사무실, 주택
●등산로인접,정남향전망터최고
●융자가능
●가액: 시세에절반가격

011-726-4711

명당절터안내
●큰명당절터1800평
●평당20만원
●현재밭과대지남향 ●즉시건축가능
●분할판매도가능함.
●수도권, 풍광좋고도로매우양호
●지금준비된분만연락하세요
●조건에따라최고조건협의가능

010-4880-7890

포교원안내
●위치 : 서울시동대문구

답십리역역세권
●3층건물중2층, 평수: 33평
●법당1, 스님방1, 공양간1, 
실내화장실1, 샤워실1

●보증금1천만원, 월세77만원
●부과세포함, 시설비3300만원
●상담후절충, 즉시법회가능

011-778-6670

포교원(급)안내
●위치 : 수원시권선구세류동
●지하약50평
●법당1, 삼존불모셔있음(법회가능)
●원장실1, 샤워실1, 공양간1, 세탁실1, 
창고1, 출입구2

●꼭필요한분연락바람
●양도가액: 1억 1천만원
●임대: 보증금1천만원월50만원

010-3391-3538

사찰안내
●위치 : 부산시기장군정광면병산골
●2층법당 : 아미타불, 지장, 진신사리
봉안, 후불탱화, 신중탱화

●1층공양간및스님방: 냉장고2, 
에어컨3, 시수도지하수정수기

●보증금800만원월8만원
●시설비답사후절충
●외딴곳으로연꽃연못, 텃밭
문앞까지포장도로, 기도도량으로무상

010-8558-1237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TEL 02) 2004-8215(直)
FAX 02) 737-0696

종교관련시설터
●요양원, 수련원, 선방, 포교원
●서울은평구진관동(북한산자락)
●평수: 400평(대로에서200m)
●건물: 약40평있음
●특징: 산밑에위치한
산세수려한조용한곳
●가액: 15억(주인직접)

011-372-7744

건 물 안 내
●위치 : 포교원요양병원

최고의위치
●부산에서최고자리
지하철역세권

●대지550평, 건물 900평
●일반상업지역
●가액: 50억

010-8676-2278

대형사찰터안내
● 위치:  영주시단산면좌석리
● 대지전합2만7천평
● 주택3동다수의농가주택
● 소백산정상구인사반대편국만봉
● 상월봉신선바위아래청정계곡상류
● 가액: 합35억

010-3288-1317
서울권상담

사찰(급)안내
● 위치:부산서구

●평수45평, 법당45평

●삼존불, 후불탱화, 칠성탱화, 

신중탱화외모셔져있음

●가액: 답사후결정

010-2499-2312

포교원안내
● 위치: 울산공업로터리부근
●10층 빌딩의 3층
●평수 : 60평
●시설 A급
●보증금1천만원에월90만원
●시설비 상담후 결정

011-9335-5535

사 찰 양 도
■대전에 소재한 사찰로 토지 약 1800평, 

신축 4층 건물로 높이는 일반 건물의 2배정도, 
연건평 560평, 10여개의 홀로 구성됨.
주차시설 80대 이상 가능, 주변에 맹지 많음.

■대로변에 위치, 톨게이트에서 5분거리, 
전철역에서 도보로 5분거리, 세종시 15분거리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음.

■입구는 사도이고 주변이 숲으로 독립된 공간이며
청정지역임.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단지들이 있음.

■포교당, 불교대학, 명상센터, 교육·연수원, 갤러리, 
장례법당, 납골당 등으로 적지임.

■계룡산 아래 위치해 소나무 숲으로 주변 경관이 좋고, 
등산로와 약수터 등이 조성되어 있음.

■양도 의향이 있으니011-455-1080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